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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체라고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‘죽음의 계곡’데

스밸리(Death Valley)에는‘스스로 움직이는 돌’(sailing 

stones)이 있다. 무게만 해도 300kg에 달하는 돌들은 누

군가 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인 흔적을 남긴다. 움

직인 거리도 무려 180여m에 이른다. 학자들은 그 원인 

놓고 설왕설래를 거듭했다. 

특히 어떤 돌들은 10년에 한번 움직임이 관측될 만큼 

움직임 현상은 극히 드물게 발견됐다. 따라서 그 원인

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

만 했다.

그러던 중 약 2년 전 비밀이 풀렸다. 미국 스크립스 해

양과학연구소 측은 오랜 조사 끝에 이에 대한 비밀을 

밝힌 연구결과를 미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‘플로스 

원’(PLoS ONE)에 발표했다. 

연구팀은 먼저 2011년 겨울부터 바람의 세기를 초당

으로 측정하는 고해상도 날씨 장비와 15개 바위에 GPS

를 장착해 그 움직임을 관찰했다.

비밀이 밝혀진 것은 2013년 12월. 조사 지역을 방문

한 연구팀은 비가 와 촉촉해진 토양이 밤새 얼어버린 후 

아침에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했다. 연구

팀이 풀어낸 돌이 움직이는 원인은 바로 드물게 내리는 

비였다. 연구팀이 밝힌‘움직이는 돌’의 비밀은 이렇다.

먼저 메마른 대지 위에 충분한 비가 내린다. 이후 영

하로 떨어지는 밤에 돌 아래의 얇은 막처럼 형성된 물

이 땅 표면에 얼어 붙은 다음 아침에 녹기 시작하면서 

균열이 간다. 이때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 얼음 조각이 

땅과 돌 사이의 앏은 틈으로 들어가고 무거운 돌이 얼

음 조각 위에서 마치 배가 항해하듯 아주 조금씩 미끄

러지는 것이다.

비, 영하의 날씨, 바람, 적어도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

충족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돌의 움직임이 쉽게 목

격되지 않았던 것이다. 

연구를 이끈 제임스 노리스 박사는“데스벨리 지역은 1

년 평균 강수량이 5cm에 불과하다.”면서“모든 조건이 

충족되면 바위는 믿기 힘들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.”고 

설명했다. 이어“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이 북극같이 추운 

곳에서는 더욱 큰 스케일로 일어난다.”고 덧붙였다. 

한편‘데스밸리’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분지로 북미에

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더운 지역이다. 여름 낮 평균기온

은 115℉(46.1℃)에 이르며 1913년 134℉(56.7℃)로 측

정된 이곳의  낮 최고 기온

은 지금까지 세계 기록으

로 남아 있다. 

지난 19세기 서부 개척에 

나선 사람들이 이곳을 지

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

자주 발생해‘데스밸리’란 

이름이 붙었다.

데스밸리  ‘스스로 움직이는 돌’의 비밀

▲ 미국 스크립스 해양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오랜 조사 끝에 ‘움직이는 돌’의 비밀은 비가 와 

촉촉해진 토양이 밤새 얼어버린 후 아침에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발표했다.


